
“삶으로 실천한 환경공학자, 마지막 질문을 남기다”

GIST, 故 김경웅 교수 유고 출간
22일 출간 『환경, 그리고 가능성의 미래: 어느 환경공학자의 마지막 담론』

- 환경공학자 故 김경웅 교수(GIST)와 조재원 교수(UNIST)의 대화 엮은 유고… 환경을 
보호 대상이나 정책 수단이 아닌 기술·사회·윤리 관통하는 사고의 중심 원리로 재조명

- 김 교수의 인도주의적 삶의 궤적도 대화 속에 담겨… 기후·에너지·AI·양자 등 동시대 
핵심 의제를 근본적 질문으로 풀어내며, 다음 세대 향한 질문 남기는 미완의 담론

▲ (왼쪽부터) 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 故 김경웅 교수와 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조재원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올해 가을 별세한 환경공학자 故 김경웅 교수

와 그의 오랜 동료이자 공저자인 조재원 교수(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)의 대

화를 엮은 책 『환경, 그리고 가능성의 미래: 어느 환경공학자의 마지막 담론』을 22

일(월) 출간했다고 밝혔다.

『환경, 그리고 가능성의 미래: 어느 환경공학자의 마지막 담론』은 환경공학자의 시

선으로 동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며, 학문적 논의를 넘어 우리가 어떤 세계를 

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근본부터 다시 묻는 책

이다. 환경을 보호의 대상이나 정책의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, 기술·사회·윤리를 관

통하는 사고의 중심 원리로 재위치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.

당초 중단될 수도 있었던 출간 프로젝트는, 고인을 기리는 동료 교수들의 뜻이 모

이며 김 교수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28년여 간 몸담아 온 GIST의 대학 출판부 

‘지스트 프레스(GIST Press)’를 통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됐다.

이 책에는 김 교수가 생의 마지막까지 깊이 고민해 온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학

문적 태도,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질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.



▲ 『환경, 그리고 가능성의 미래: 어느 환경공학자의 마지막 담론』 책 표지

김 교수는 토양·지하수 오염 정화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로서 국제학술지 편집위원

을 맡고 다수의 국내외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 성취를 이뤄냈을 뿐 아니라, 

연구 성과를 인류의 삶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힘썼다.

전기 없이 작동하는 정수 시스템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보급한 ‘옹달샘 프로젝

트’, 중력만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무동력 멤브레인 수처리 장치를 ‘GIST 희망

정수기’라는 이름으로 네팔·인도네시아·필리핀 등 20여 개국에 보급한 활동, 캄보디

아 왕립프놈펜대학교에 환경공학과 학위과정을 개설한 프로젝트 등은 환경공학이 

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.

이러한 삶의 궤적은 이 책에서 펼쳐지는 대화와 사유의 토대가 된다. 기후·에너지 

위기, 인구 문제, 인공지능(AI) 윤리, 양자 컴퓨터 시대의 가치 등 동시대의 핵심 의

제는 기술적 해법의 나열이 아니라, 인간과 사회가 어떤 책임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

질문으로 독자 앞에 놓인다.

30여 년간 ‘유망 학문’으로 불려왔지만 좀처럼 시대의 중심에 서지 못했던 ‘환경’ 

연구와 교육의 현장을 함께 걸어온 두 교수의 대화는, 바로 그 이유로 환경이라는 

관점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가로지르고 다시 묶을 수 있는 근본 원리임을 설득력 

있게 드러낸다.

책은 환경 담론이 결국 ‘모든 원리의 원리’로 남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, 현실

의 인공지능과 다가올 양자 컴퓨터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의 시대정신 역시 ‘환경’이

라는 관점 없이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통찰을 제시한다. 



이를 통해 기술의 진보를 낙관하거나 거부하는 이분법을 넘어, 기술이 놓이는 조건

과 책임을 다시 사유하도록 이끈다.

두 저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기에 오히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관계를 ‘틈과 

사이의 우정’으로 풀어내며, 이를 대화와 독백의 형식으로 책 전반에 담아냈다.

결론을 단정짓기보다 질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어진 이들의 대화는 미완으로 끝

나지만, 그것은 중단이 아니라 김 교수가 평생 실천해 온 ‘환경을 삶으로 연결하는 

질문’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함을 뜻한다. 책은 그 빈자리를 제자들과 독자들의 

몫으로 남기며 마무리된다.

조재원 교수는 “친구가 떠난 빈 공간이, 오히려 위기를 맞은 세상을 채울 가능성의 

존재임을 느낀다”며, “옆자리는 비어 있지만, 동료가 남긴 시간성만큼은 영원할 것”

이라고 말하며 고인을 애도했다.  


